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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주는 과거에 자연과 인간에 의한 재앙을 경험했고 과학적 입증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도 자연과 인간에 

의한 재앙에 취약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자연 또는 인간에 의한 재난재해로부터 적어도 3일간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야 합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중은 물론 재난재해 전후에도 합당한 재난재해를 위해 잘 준비한다면 모든 위험 요소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 정부 기관 및 그 임직원들은 재앙 후에도 필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주의 재앙 대응 및 복구 임

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4월 한달 동안 긴급대응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워싱턴 주 국방부의 비상관리국과 시, 카운티 비상관리기관에서는 

주 전역에 걸쳐 재해재난을 대비하는 주요 활동을 실시합니다. 
 
2008년 4월22일에 주 전역에 걸쳐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에 워싱턴 주의 주지사인 나, Christine O. Gregoire는 2008년 4월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재해 대비의 달 
 
 
워싱턴 주 정부와 본인은 모든 시민들이 자연 또는 인간에 의한 재난재해가 닥쳤을 때를 비롯하여 그 전후에 따

른 합당한 안전 기준에 대한 인식과 자각심을 키우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8년 3월 7일 서명 
 
 
 
 
 

주지사 Christine O. Gregoire 
 


